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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영간판조기성(21)이 한국패

럴림픽도전사에큰획을남겼다

조기성은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수영경기장에서열린 2016 리우패

럴림픽 남자 자유형 50m(장애등급 S4)에

서 39초30의기록으로우승을차지하며대

회 3관왕에올랐다

조기성은 9일 100m에서 금메달을획득

한 뒤 14일 200m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마지막 참

가 종목인 자유형 50m까지 석권했다 패

럴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3관왕에 오른 건

조기성이처음이다

이날조기성은출전선수 8명중이전대

회 성적(38초42)이 가장 좋아 4번 레인을

배정받았다 스타트는다소느렸지만 20m

지점에서 선두로 치고 나섰고 이후 무서

운막판스퍼트로물살을갈랐다

조기성이금메달을보탰지만 19일 폐막

을앞두고한국은금 7개 은 11개 동 16개

로 19위에 처졌다 한국은당초금메달 10

개이상 종합순위 12위권을예상했다

사격의 부진이 컸다 2관왕을 예상했던

박진호가노메달에그쳤고금메달을예상

했던박철도메달없이대회를마쳤다 패

럴림픽사격은올림픽사격과마찬가지로

이번 대회부터 경기 환경이 크게 달라졌

다 관중들의 자유로운 응원이 가능해졌

지만한국선수들은이런환경에적응하지

못한듯제기량을발휘하지못했다

유도는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우승후

보였던이정민과서하나는각각왼쪽무릎

십자인대와 오른쪽 다리 발등 뼈를 다치

면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정민은

결승전에서심판의판정번복등석연찮은

판정 시비 속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서

하나는 동메달을 기록했다 메달권으로

예상하지않았던최광근이깜짝금메달을

선사한것은한줄기위안이됐다

탁구는 약진했지만 남여 단식 결승에

서 아쉽게 패했다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

을 딴 것에 만족해야 했다 수영은 3관왕

의 조기성과 함께 이인국이 배영 100m에

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

적을냈다

보치아는 세계랭킹 1위 정호원이 남자

개인전에서금메달을땄다다만김한수와

함께출전한페어경기에서브라질대표팀

에아쉽게패해아쉬움을남겼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리우패럴림픽을

대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

다 처음으로 미국 애틀랜타 전지훈련을

소화했고 현지에서 한식지원단을운영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으로장애인대표팀의전력을끌어올

리기란한계가있었다

국내장애인스포츠의저변과환경은매

우 열악하다 실업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다 사

격 동메달리스트 이장호는 얼마 전 까지

휠체어영업직에종사하다모아뒀던돈을

투자해 개인 훈련에 전념했다 단체 종목

에서단 한팀도참가하지못한것도이런

문제와맞닿아있다 연합뉴스

패럴림픽남자수영조기성이 14일브라질리우올림픽수영경기장에서열린S4자유형

200 결선에서 3분 1초 67의 기록으로금메달을획득 환호하고 있다 조기성은 100

자유형50까지석권해한국선수로는처음패럴림픽3관왕에올랐다 연합뉴스

수영조기성 패럴림픽사상첫 3관왕

오늘폐막 12일간열전마침표

사격유도 등부진 19위 그쳐

장애인체육일회성지원한계

리우패럴림픽 한국 성적
<18일 현재>

종합순위 금 은 동

19위 7 11 16

한국 여고생 골프 3총사가 세계 여자

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대회정상을탈

환했다

최혜진(학산여고) 박민지(보영여고)

박현경(함열여고)으로 구성된 한국 여

자골프대표팀은 18일멕시코리베리아

마야의 마야코카 엘 카말레온 골프장

(파72)에서 열린 여자부 대회 최종일에

6언더파를합작해합계 29언더파 547타

로우승했다

8언더파 568타를 적어낸스위스를큰

차이로따돌린한국은27회째를맞은이

대회에서 4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

았다

21타차 우승은 1998년미국대표팀이

세운 최다 타수차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타이기록이다 2010년 한국

대표팀이수립한대회최소타우승기록

(546타)에 1타가모라잤다

한국은지금까지이대회에 14번출전

해우승 4번준우승 2번 그리고 3위 한

번을차지했다 2년마다열리는이대회

에서 한국은 1996년 첫 우승을 일궈낸

뒤 20102012년 2회 연속 우승했다

2014년 3위로 밀렸지만 이번에 다시 우

승컵을되찾았다

2014년에도 출전했던 최혜진은 나흘

동안 14언더파 274타로개인부문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개인 부문

시상은하지않는다

최종 라운드에서도 5언더파 67타를

쳐 한국 우승을 견인한 최혜진은 2014

년 대회 때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기

대에미치지못했다면서 이번에는똘

똘 뭉쳐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좋아

기쁘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정현(145위삼성증권 후원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난창 챌린저(총

상금 7만5000 달러)에서준우승했다

정현은지난 17일중국장시성난창에

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모리야 히로키(220위일본)에게 12(6

4 16 46)로졌다

올해 5월프랑스오픈이후 4개월간재

활과 훈련에 전념한 정현은 복귀전으로

삼은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 상금 6360

달러(약 715

만원)와 랭

킹 포인트

60점을 획

득했다

정 현 은

장소를 대

만으로 옮

겨 ATP 가오슝 챌린저(총상금 12만

5000달러)에출전한다 연합뉴스

정현 프로테니스난창챌린저준우승

최혜진 개인부문 1위

여고생골프팀 세계아마추어선수권정상


